마2016 Note

◆ 빚진자 

선하신 분에게 선택되고, 부르심 받고, 초청받고, 고용된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빚진자로서의 자세가 없는 사람들, 은혜가 무엇인지도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 
선을 악으로 갚으려 하는 사람들,

1. 포도원으로 들어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것으로도 감사의 조건이 충분하다. 시장에 나가보면 아직도 부름을 받은 것을 알지 못하고, 할일 없이 방황하는 자들이 수두룩 하다. 부름을 받은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됨에 고마워 할 줄 모르고, 오히려 자기의 의를, 자기의 일과 사역에 도취되어 교만해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 있다, 포도원으로 부름을 받아 들어간 것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된 것도 주의 큰 은혜요, 은총이다. 
2. 통상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임으로, 하루종일 일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분에 넘치는 삯을 받았으므로, 그들은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겸손해질 수 밖에 없었고, 분에 넘치는 삯을 준 주인에게 불만의 여지는 전혀 없었고 감사하는 마음만 있었다. 
3. 그러한 마음의 자세는 첫번째의 자들에게도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며, 또 첫번째의 자들이 그러한 마음의 겸손한 마음자세를 견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틈만 있으면 조그만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는 교만한 싹이 그들의 마음 안에 내재해 있다, 그들의 조그만 의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에 비하면, 눈에 보이기나 할까요?  아무리 큰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티끌보다도 작아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4.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일한 분량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가, 빚진 자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가, 얼마나 겸손한 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5. 우리는 눅0741-47에서 두 사람의 빚진 자를 볼 수 있다, 빚진 자로서의 자세를 보이지 않는 바리새인과,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는 부인을 엿볼 수 있다,
Ω눅0741. 두 사람의 채무자들를 가진 어떤 채권자가 있었느니라, 
하나는 오백 펜스를 빚졌고, 다른 이는 오십이라. 

눅0742. 그리고 그들이 갚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자, 그가 터놓고 그들 양쪽을 탕감해주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게 말하라, 그들 중의 누가 그를 가장 사랑할 것이냐? 

Ω눅0743. 시몬이 대답하여 여쭈니라, 그가 가장 많이 탕감해준 그라고 내가 생각하나이다. 이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라, 네가 올바르게 판정(판단)하였느니라,.

Ω눅0744. 그리고 그분께서 그 부인에게로 돌아서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시니라, 네가 이 부인을 보느냐? 내가 네 집으로 들어왔느니라. 너는 내 발들을 위해 아무런 물을 내게 주지 않았느니라, 그러나 그녀는 내 발들을 눈물들로 씻고, 그녀 머리의 머리카락으로 발들을 닦았느니라. 

눅0745. 너는 내게 아무런 입맞춤을 주지 않았느니라, 그러나 이 부인은 내가 들어온 때로부터 내 발들에 입맞추기를 멈추지 않았느니라. 

눅0746. 너는 내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지 않았으나, 이 부인은 내 발들에 향유(香油)로 발랐느니라. 

눅0747.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많은 그녀의 죄들이 사면되었느니라,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했음이라, 그러나 그에게 적게 사면되는 자, 바로 그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